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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이 한

국어 앨범인 미니 

6집‘유 메이드 마

이 돈'(YOU MADE 

MY DAWN)으로 일

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일본 매체 오리콘

스타일은 지난달 29

일“세븐틴이 한국에서 발표한 미니6집‘유 메이드 

마이 던(YOU MADE MY DAWN)’으로 오리콘 주간

차트 첫 1위를 달성했다.”라고 전했다.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은 실물 앨범 판매량

과 디지털 다운로드 건수, 스트리밍 횟수를 합친 차

트로 같은 달 19일 신설됐다. 오리콘은 CD 판매량 위

주의 기존 차트가 음원 소비가 늘어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오리콘 주간 합

산 싱글 차트’와‘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차트’,‘오리

콘 주간 스트리밍 차트’를 만들었다.

해당 차트가 신설된 뒤 한국 가수가 1위가 차지한 

건 세븐틴의 사례가 처음이다.

세븐틴 6집은 일본에서 이달 4일 기준 4만7천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29개 지역 아이튠스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 앨범에는 타이틀곡‘홈(Home)’을 포함해‘굿 투 

미(Good to Me)’,‘숨이 차’를 담았다. 또 보컬, 힙합, 

퍼포먼스 각 유닛의 곡인‘포옹’,‘칠리’,‘Shhh’등 

총 6곡이 수록됐다.

오리콘스타일은“세븐틴은 지난 2015년 5월 결성

돼 자작곡부터 안무까지 모든 구성원이 담당하는 셀

프 프로듀싱 그룹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설명

했다. 

세븐틴, 한국어 앨범으로 
오리콘 차트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깜짝 공개한 자작곡‘풍경’에 

대해 미국 매체 엘리트 데일리가 극찬했다.

이 매체는‘풍경’에 대해‘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 업

다’는 표현과 함께‘걸작 (masterpiece)’이라는찬사를 

보냈다. 엘리트 데일리는 또“부드럽고 감성적인 분위

기를 담고 있고 특히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선율이 

감미로우며 뷔의 목소리는 모든 매력적인 요소를 다 지

녔다.”고 극찬하며 한글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 올렸다.

가사에는‘꽃들이 가득한 거리에 오늘도 그대를 보네

요 내 안에 담겨질까요/ 새벽 달이 지난 공원에 지금 

내 감정을 담아요 이 노랜 그댈 향해요/ 밤하늘 달에

게 비춰진 필름의 소리를 들어요’라는 서정적인 멜로

디가 담겼다.

‘풍경’은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에 뷔의 허스키 보이

스가 어우러진 로맨틱한 곡이다. 뷔가 직접 가사와 멜

로디를 완성한 자작곡으로 팬들을 위한 선물 의미를 

담은 곡이기도 하다. 

한편 뷔는 지난달 30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자작곡‘풍

경’을 공개했다. 이후 미국 빌보드를 비롯해 스페인 메

트로, 프랑스 K-GEN 등의 매체가 음원 공개 소식을 전

하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방탄소년단 뷔 ‘풍경’ 에 “걸작” 극찬

배우 이성민(51, 오른쪽)과 한

지민(37, 왼쪽)이 영화기자들

이 꼽은 지난해 최고의 배우로 

선정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태

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

의장에서‘제10회 올해의 영

화상’이 개최됐다. 시상식에

서‘공작’의 이성민은 남우주

연상을,‘미쓰백’의 한지민은 여우주연상을 각각 수

상했다.

한지민은“한 편의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된

지, 어떻게 다가갈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숙제 같았

던 무거웠던 영화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미쓰백’이

란 영화로 영광스럽게 상을 받았다.”고 수상소감을 전

했다.

그는 또“돌이켜보면 감사한 분이 많다. 그런데 인사

를 못 드렸다. 정말 화려하고 

큰 영화 속에서 이렇게 아프

고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 

작은 영화에 작은 불씨를 불

어넣어주고 영화의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귀를 써주신 덕분에 많은 관

객들이 찾아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성민은“인터뷰 할 때마다 자신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해준‘공작’관계자들께 감사를 전한다. 그들과 영

광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제정된‘올해의 영화상’은 미디어의 눈으로 

영화의 예술적 가치와 산업적 의미를 동시에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수상자와 수상작

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했다.

한지민·이성민, ‘올해의 영화상’ 남녀주연상 


